서원은 중국 북송의 수도 변경에 위치한 송나라 고종의 사위 왕선(1048~1104)의 정원이다. 〈서원아집도〉는 1087년 이 곳에서 있었던 소식(1036~1101), 이공린 (1040~1106), 황정견 (1045~1105), 미불 (1051~1107)등 당시 저명한 문사 16명의 모임을 그린 그림이다. 이공린이 모임을 그림으로 남겼고 미불은 「서원아집도기」를 기록했다.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역사 속 인물이나 과연 이 모임이 실제로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아집도〉는 문인 문화가 보편화 된 남송시대에 그림의 주제로 성립해 갔다. 원, 명대에는 문인 문화가 더욱 성행하게 되었고, 서원아집은 문인들의 모임을 상징하는 그림의 주제가 되었다. 

그림의 내용은 〈서원아집도〉이나 제8폭에 적힌 병풍의 제목은 ‘친행문묘작헌례시승정원계병’이다. ‘승정원 관료들과 함께 임금이  문묘(공자의 사당)에 술을 바치는 예식을 기념한 병풍’이라는 뜻이다. 병풍에 적힌 관료들의 명단을 보면 이 예식은 1803년(순조 3) 4월 10일에 있었음을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해 확인 된다.

조선 17세기 이후부터 국가의 행사를 주관했던 관원들이 모임을 기리는 계병을 제작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그 중에는 행사나 의식 자체를 그리지 않고 이 병풍과 같이 산수, 인물, 고사 등을 그린 경우도 적지 않다. 행사 장면을 새로 그려내는 것 보다 제작이 쉽고, 이후에 감상하기에도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병풍의 큰 화면에 인물과 경물을 능숙한 필치로 세밀하고 표현하였고, 산수는 화려한 청색과 녹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더하였다. 
